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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코로나-19’를 어떻게 수어로 표현할까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코로나 블루’라고 칭할 만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오래되어 이런 

저런 제약에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어진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수어통역사’입니다. 

아래의 화면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지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때 왼쪽 화면에서는 수어통역사의 

전신을 비추어 주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한쪽 귀퉁이에 작게 수어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두 화면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정보를 전달 받기 위해 큰 화면으로 

실감나게 정보를 전달 받는 왼쪽 화면과, 귀퉁이에 작은 창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오른쪽 

화면이 새삼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수어 통역 화면을 작게 제공하는 것은 비장애인이 대화

할 때 작게 속삭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막으로 시각화하고 있지만, 한글은 농인들

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입니다. 화면속의 작은 변화이지만 누군가

에겐 당연한 권리이자 간절히 기다리던 장면이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진] 코로나-19 브리핑을 동시 통역 중인 수어통역사 

  한 수어 통역사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중화항체 등 
한국어에도 새로운 단어가 도입되었듯이 

수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수어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단어로 전달하면 좋을까요?



  최근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코로나 영어 알파벳의‘C’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의 특징인‘돌기’모양을 특징 삼아 아래와 같이 수어로 사용하기를 권장하였습니다. 

[사진] 코로나-19를 지칭하는 수어

  수어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는 언어 대신‘손으로 하는 언어’라 하여‘수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수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는‘언어’입니다. 단순히 농인의 대체 

소통 수단이 아닌, 그들이 사용하는‘언어’이고, 그들이 우리의 언어(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언어(수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가진 

언어이며 마음을 나누는 언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은 명백한 공통점이지요. 

  앞으로 TV 화면에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코로나-19’브리핑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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